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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의 원인과 방지 방안

김동균

Ⅰ. 서 론

로드킬은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로드킬은 

운전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대형 야생동물의 경우 운전자의 생명조차 위협 할 수 

있으며 생태적 측면에서도 많은 야생동물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로드킬

은 도로를 경계로 야생동물의 이동을 저해하여 유전적 교류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유전적 질병과 멸종을 야기하는 등 생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드킬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시행

되고 있는 다양한 로드킬 방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독일의 로드킬 상황

가. 로드킬 빈도 현황

2017년 GCV보고에 따르면 로드킬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손실은 0.7억 유로에 

해당한다. 발생 빈도는 2분에 한 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사고 

당 2,485 유로에 해당하는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2017년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약 263,000 건 이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추돌 사고로 접수 되는 경우 

대부분 사슴과 같은 비교적 큰 동물이기 때문에 로드킬로 인해 죽는 야생동물

의 수는 실제 로드킬로 보고되고 있는 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그림 1. 로드킬에 의한 연간 피해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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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의 발생은 분포가 산발적이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몰려 발생하기 때문

에 자동차와 야생동물 사이의 우연적인 조우에 의한 사고보다는 사고 발생 지

역의 지형적 특수성과 동물의 이동 특성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고 있다. 동물의 이동은 낮과 밤의 변화, 계절적 변화, 종 별 서식

지 변화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로드킬의 원인 판단에 야생동물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슴과 자동차 간의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사슴과 자동차 간

의 충돌은 2016년에 비해 25%증가 하였으나, 사슴이 아닌 야생동물과 자동차 

간의 충돌은 오히려 5-10%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자동차 통행 빈

도의 증가, 도로의 확장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사슴-자동차 간 충돌이 증가 

했다기 보다는 사슴이 수가 증가하여 사슴, 자동차간 충돌 횟수가 증가 한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로드킬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울타리, 생태통로, 경고 신호 등 비

교적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방법과, 속도 감소 제도, 운전자 교육 등을 실시 

하고는 있지만, 그리 큰 효과는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시각적 경고를 이용한 

경고 반사판(Wildlife Warning Reflector) 만이 로드킬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방법 또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2. 로드킬 발생 빈도 감소 방안

가. 경고 반사판(Wildlife Warning reflector)

경고 반사판은 동물의 시각영역을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도로 양 옆으

로 설치 된 경고 반사판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 헤드라이트로부터 나온 빛에 의

해 발광하게 된다. 이 빛은 도로를 건너려고 하던 동물들의 시각을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그림 2. 경고 반사판의 작동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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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경우 붉은 색을 경고 표시로 받는 반면, 동물의 종에 따라 다른 색을 

경고 표시로 인지하기 때문에 동물 종에 따른 반사판 부착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제류는 붉은색의 650nm는 색으

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붉은색 경고 반사판으로 이용해도 효과를 볼 수 없

다. 유제류는 이보다 짧은 파장인 450-550nm 의 파장을 인지하기 때문에 푸른

색, 혹은 초록색 계열의 경고 반사판을 이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이 실제로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로드킬이 발생하는 횟수에 경고 반사판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정

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고 반사판이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GPS로 추적하여, 경고 반사판이 설치된 곳에서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나. 적외선 탐지 시스템(animal-activated electronic wildlife-crossing-system)

적외선 탐지 시스템은 경고 반사판과 동일하게 동물의 시각 영역을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물들을 GPS 추적으

로 자주 이동하는 경로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 이 후 빈번하게 이동하는 도로

에 양 옆으로 담장을 설치함으로서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동

물을 유도한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에 설치 된 적외선 탐지 시스템

의 경우 담장이 3.5km, 적외선 탐지 지역은 가로 50m, 세로 20m 이다. 

동물이 담장을 따라 적외선 탐지 지역까지 와서 적외선 센서에 의해 열 감지

와 움직임 감지가 되면 LED 경고 신호가 활성화 된다. 

그림 3. 적외선 탐지 시스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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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경고 반사판에 비해서 더 능동적으로 동물의 활동 영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담장의 설치 비용을 무시할 수 없고, 만일 동물이 

적외선 탐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담장지역을 이탈한다면 효과가 없다는 단

점이 있다.

다. 이 외의 로드킬 방지 방안들

경고 반사판과 적외선 탐지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고, 실제로 효과

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로드킬 방지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도로의 

지리적 특징,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통로(wildlife crossing)는 

동물들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육교 형태의 시설물이다. 생태통로는 모든 종이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동물들은 생태통로를 육교 역할로만 이

용하지만 몇몇 소형 동물들은 생태통로 위에서 서식지를 형성하는 경우도 관찰 

되었다. 그러나, 생태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많은 비용

이 들고, 야생동물들이 능동적으로 생태통로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포식자의 냄새를 이용한 방법이다. 초식동물이 빈번하게 이동

하는 지역에 포식자의 냄새를 포함한 스프레이를 뿌려서 도로로의 이동을 막는 

방법이다. 여러 초식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

만 볼 수 있고, 도로의 지리적 특징에 따라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 할 경우, 야생동물 집단 간의 교류를 저지한다

는 측면에서 생태적으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 5 -

Ⅲ. 결론
도로에 의한 서식지 분할(Habitat fragmentation)은 집단 간의 유전적 교류를 

저해한다. 또,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와 번식지가 나뉘어져 도달이 어려울 경우 

멸종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1차원적인 방안으로, 그리고 인간의 시각에서 

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담장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도로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이 방법은 동물의 이동을 막는다는 단점이 제기 되어왔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 

동물의 활동이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대안들이 제시 되어왔다. 많은 연

구들을 통해서 야생동물 별 로드킬 방지 방안들이 제안 되어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이 운

전자와의 사고 위험이 큰 사슴 같은 대형 동물에만 집중 되어 있다. 그러나, 소

형 야생동물들 역시 로드킬로 많은 수가 도로에서 생을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형 동물을 포함한 보고되지 않는 로드킬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도로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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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생태통로와 로드킬

Eco Bridge and Roadkill in Canada

장지훈

Ⅰ. 서 론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적은 인구로서 도시간 이동거리가 매우 길고 시외의 국도 및 

고속도로는 매우 한적하다. 특히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이 다수 존재하는 국립공원 

일대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사례가 많아 로드킬이 빈번하고 그 피해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 및 막대한 보험비용 등을 야기한다. 

캐나다는 서부 록키산맥에 위치한 밴프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로드킬 사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및 습성, 그리고 효율적인 이동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이미 

9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 막대한 영상, 사진, 지도 등의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설계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하여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생태통로를 건설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로드킬 당한 동물의 

활용을 놓고도 지속가능한 생태 사이클을 고려하여 사체로 야생동물을 안전한 

경로로 유인하는 방법도 최근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만큼 생태통로를 이용한 

야생동물의 보호에 있어서 만큼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본 조사는 캐나다의 로드킬 사고에 대한 개요와 현황, 로드킬에 대한 캐나다인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록키산맥이 위치한 서부 고속도로의 생태통로와 그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와 현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캐나다의 로드킬

가. 사고 현황 및 사고 처리 방법

(1) 통계 

캐나다에서 로드킬은 사고를 당하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가져온다. 

Desjardin이라는 한 보험사의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록키산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알버타주의 경우 매년 여섯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323건의 로드킬 사고 중에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례이다. Alberta 주의 좌측에 

위치한 BC 주의 경우 매년 384 건의 로드킬 사건이 발생하며 연간 2천 4백억의 

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5월부터 6월 사이, 그리고 10월부터 1월 사이에 특히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3나 낮에, 그리고 86%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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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시야가 확보되는 양호한 환경에서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그동안 건설된 

24개의 생태통로를 통해서 총 80%의 로드킬 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로드킬에 대한 캐나다인의 관습

캐나다 사람들 중 분명 로드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연하게 겪게 되는 사고이지만 그것을 통해 박제를 하고 바베큐를 하거나 

뿔같은 소장품을 가지게 되는 행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로드킬 

된 고기가 야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육점 고기와는 다르게 인공 호르몬이 

없는 신선한 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다. 병원균이나 기생충 등 

위생적인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 

(3) 로드킬 관련 규칙 

로드킬에 대해서 모든 주의 법률은 관대한 편이다. 각 주에서는 로드킬 된 

고기를 확보할 수 있는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정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에서 가장 관대한 편인데 대부분의 동물의 소장 

및 식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은 곰, 대머리 독수리 뿐만 아니라 코요테 

등의 동물을 허용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통지 양식을 우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일주일 안에 

주정부는 승인해 준다. 

BC 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인데 어떠한 동물의 사체라도 가까운 산림 

자원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기관과의 예약을 통해 야생동물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온타리오주 같이 멸종위기 종은 당연히 허가될 수 없으며 경매가치로 

200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사체의 경우도 허가될 수 없다. 허가 마저도 30~60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내륙 중심에 위치한 사스카추완 주의 경우에도 엄격한 허가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당국에서 엑스레이를 통해 (포획자 부담) 사인을 판명하여 사냥과 같은 

고의에 의한 살육이 아닌 경우는 허가를 발급해 준다. 

북극에 가까운 유콘 주는 온타리오주와 같이 신고와 허가 절차만으로 동물의 

사체를 확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현저하게 적고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사한 동물도 쉽게 발견될 수 있어 로드킬 동물의 포획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모든 주가 공통적으로 제한하는 

멸종위기종은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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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킬 사체의 활용

(1) 동물 사체의 재배치

4월 첫째주부터 캐나다 국립공원 당국은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들을 곰의 

먹이로 공급하기 위해 공원 일대에 배치시키기 시작하였다. 동면을 마치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곰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관광객의 

접근이 빈번한 지역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3월 24일에 

보우벨리라는 마을 인근에 불곰의 출현이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동면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야생 흑곰과 불곰은 매우 굶주려 있는 

상태이고 계절적으로도 아직 먹잇감이 준비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관광객에게 큰 

위험요인이 되며 야생곰으로서도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로로 인한 

사고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곰의 먹이가 되는 무스, 엘크 등의 

사체를 곰들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인적이 드문 절벽 끝자락 등에 재배치 시킨다. 

사체가 되기 전의 동물들은 고속도로나 철로 인근에서 대부분 로드킬을 당한 

채로 발견되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먹이를 찾아 내려온 

포식자마저도 로드킬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2차 피해를 가져온다. 

(2) 성과

2016 년부터 시도된 이 동물 사체 재배치는 첫해, 곰 보다는 오히려 늑대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 2017 년 장소 전환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로드킬로 인한 사체의 재배치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먹이를 통한 

야생 포유류의 유도 및 회피, 그리고 먹이량의 효율적인 운영은 지속가능한 

모델의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2. 캐나다의 에코브리지 

가. 현황 및 연구 개발

(1) 역사  

에코브리지가 최초로 설치된 시기는 195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에코 브리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네덜란드에도 66 개에 

걸쳐서 분포했었다. 지난 30년 동안 북미에서는 각별히 에코브리지의 건설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한 벤프 국립공원이다. 

벤프 국립공원은 수많은 야생동물을 보유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록키산맥을 가로질러 캐나다의 동서를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 또한 

관통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로드킬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현재 

지하 38 개 지상 6 개인 총 44 개의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있고 82km 

에 달하는 고속도로 울타리로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한 

통로로 유인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지역 규모로 볼때 세계에서 가장 

긴 생태 통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 10 -

그림 1.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에코브리지

(2) 연구 성과

1996 년부터 시작된 광범위한 야생동물 모니터링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캐나다는 

세계 최고의 생태통로 건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국립공원은 

최근에 서부 교통위원회와 록키 미스타키스위원회, 우드콕, 위버포스 기금과 

협동하여 생태통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벤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연구를 진행한 사례로 토니 크레벤져 

박사의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 세계적으로 고속도로와 야생동물의 대립에 

관련한 연구로는 손에 꼽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운영중인 웹사이트는 

아니지만 Highway wilding (www.highwaysilding.org) 에서 록키산맥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야생동물의 군락, 생태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성과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크레벤저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도로를 마주하게 될 때 

울타리로 유도되고 지하통로로 건너게 되는 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 육교도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상과 지하의 

통로가 적절하게 혼합된 생태통로가 이상적이라고 한다. 그의 벤프 국립공원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퓨마, 흑곰들은 지하통로를 선호하지만 그 밖의 

동물들은 지상 통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이는 천적을 항상 경계하고 

있는 엘크나 사슴같은 초식동물들의 발달된 주변 시야와도 연관이 있다. 

그의 연구는 야생동물의 이동과 군락에 대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나타냈지만 

http://www.highwaysild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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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스라소니, 울버린 같은 희귀 개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라고 한다. 

울버린은 단독생활을 하며 넓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겨울에는 행동범위가 

1,000km²에 달한다. 단독생활을 하며 한 마리 한 마리가 아주 넓은 지역을 

영역으로 삼으며 동성의 개체들은 서로 영역이 겹치는 것을 꺼린다.

그의 연구를 비롯한 캐나다 국립공원의 벤프 국립공원과 생태통로에 대한 

연구는 1996 년부터 시작되어 11개 대형 포유류의 무려 20만 건의 추적자료라는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그림 2. 고속도로 생태 통로 인포그라픽 (출처: 캐나다 국립공원)

(3) 건설

한편 이러한 성공적인 연구와 생태통로 건설의 이면에는 막대한 공사비가 

있었는데 1997 년 두 개의 육교 건설에 약 250 억이 소요되었고 가장 최근에 

건설되었다는 4개의 육교에는 개당 450 억에서 500 억의 공사비가 소모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연방 고속도로 건설부에서는 육교 건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80 억 정도의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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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캐나다의 생태통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서부 록키산맥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한 

연구자와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SOC 투자(건축, 

항만, 도로 투자자본)가 진행되는 관과 민간 건설사 주도의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20년 넘게 걸쳐 진행된 방대한 야생동물 습성 연구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설계 

전문가들의 경쟁 디자인 입찰을 통해 진행된 생태통로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선구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결정한 5개년 계획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야생동물 이동 습성 연구 예산 투입은 고속도로와 생태에 대한 

캐나다의 관점을 옅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로드킬에 대해서는 동물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당히 빈번한 만큼 

주별로 비록 차이가 있지만 융통성있는 사체 처리 방법을 규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교적 로드킬이 빈번한 북부와 서부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신고만으로 사체의 

소유 및 처리가 허가되고 대도시 인근 지역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리 절차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부터 진행되고 있는 로드킬 사체 처리에 대한 국립공원 시범 사업은 수년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사체의 처리와 또 

다른 로드킬의 방지, 그리고 동면을 마친 사나운 포식자와 인간의 조우를 막는 

방안은 우리의 야생동물 관리에도 시사하는 바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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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즈랜드의 생태통로 사례 및 정책 조사

Case study of eco-corridor and policy in Queens Iand, Australia 

지형근

Ⅰ. 서 론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road kill)은 생물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 충돌에 의

한 동물들의 죽음은 장기적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 변화로 인한 생태계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주변의 

울타리 설치, 반사경 설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야생동물 주의 안내판 

추가, 도로 주변 녹색지대 축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동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생태통로도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생태통로

(Eco-Corridor)는 단절된 생태를 연결시키고 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함께 추구하

는 생태조경(Eco Landscape) 혹은 녹색사회 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퀸즈랜드주

의 생태통로 사례와 정책 조사를 통해 생태통로 활용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도로 위의 코알라 (Koala on roads)

호주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11년 사이에 퀸즈랜드주에서 죽은 

코알라 중 4,055마리는 차에 충돌한 로드킬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최근 네이쳐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퀸즈랜드 남동쪽

에서 17년간 진행된 개체수 감소가 치명적(Catastrophic)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26%가 자동차 충돌에 의한 것으로 밝혔다. 도로위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코알라와 그 심각성에 대한 계속된 보고 자료들은 코알라와 자동차

의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태통로도 관

심받는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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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정부와 퀸즈랜드 주정부의 대응                                      

가. 중앙 정부의 조직 구성과 대응

호주 정부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관련 정책

을 수립 및 추진하는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이하 환

경∙에너지부)가 존재한다. 환경∙에너지부의 11개 세부 부서 중 생물다양성

(Biodiversity)부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명체들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위원회 ‘Threatened Species Commissioner’ (환

경∙에너지 장관이 위원장 임명)와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연구를 바탕

으로 정책수립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Threatened Species Scientific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표한 다양한 보고

서들 중 2012년 코알라에 대한 보고서에서 호주 전역의 조사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퀸즈랜드주에 서식하는 코알라에 대한 발표 내용에는 로드킬의 심각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체 수 보호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지방 정부의 조직 구성과 대응

퀸즈랜드 주정부는 1992년에 발표된 Nature Conservation Act (환경보호시행

령)에서 코알라를 멸종에 취약한 종으로 분류하며 보호가 필요한 개체로 분리

하였다. 지방정부에 설립된 관련부서인 환경∙자연유산보호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Protection)는 야생동물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

회 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야생동물이 특정 위협에 노출될 경우 그에 대한 신

속한 대응 방안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퀸즈랜드 주에 

서식하는 코알라의 개체수, 서식지, 행동, 특이사항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며 코알라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식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증

가하는 공지 면적, 개발 면적과 단절된 생태지형과 함께 로드킬을 대표적인 위

그림1. 도로 위의 코알라, 코알라 및 동물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교통 표지판 및 일반 안내 표시 

(출처: 퀸즈랜드 주정부, Getty Images)



- 16 -

협 요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340 마리의 코알라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데 그 중 80%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있다. 

다. 브리즈번시 ‘Wildlife Movement Solutions (WMS)’

퀸즈랜드 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브리즈번시의 시청은 Wildlife Movement 

Solutions (WMS) 라는 프로그램을 환경-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WMS는 시청이 관활하는 지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이동이 제한되고 사고가 다발

적으로 발생하는 ‘hotspot’지역(3군데)을 설정하였으며, 그 곳에 생태통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역 대학교

인 Griffith 대학과 퀸즈랜드 박물관 등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전조사 및 기

획 업무에 참여하였으며 생태통로 건설을 포함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지

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퀸즈랜드 생태도로의 기능과 효과

생태통로 (유사한 개념으로의 Wildlife Crossing,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보호지역 사이에 위치한 비보호지역을 연결하는 시설물로 동물들의 이동 예상 

지역을 계획하는 방법과 자연적인 요소 (예: 식생물 활용한 조경)를 통해 

동물들이 이동하거나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구조물을 가리킨다. 

퀸즈랜드에서 코알라를 위해 계획된 생태통로는 육교(Overpass), 터널(Culvert 

& Underpass), 생태다리(Eco-crossing bridge)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Griffith 대학의 생태학 교수 Darryl 

Jones 는 한 인터뷰에서 학자들이 추측한 것 이상으로 코알라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생태통로를 이용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이동하고 자연구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한다며 생태통로의 활용성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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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ryl Jones 교수와 Dexter 등 동료 교수들이 퀸즈랜드 주 6 개 (기존 

도로에 새로 설치된) 생태통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30 개월 동안 130 회의 코알라 이동이 관찰되었고 다른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구조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자연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밝혀졌다. 주목할 

내용은 동물의 종류와 개별 동물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생태통로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횟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Darryl 교수가 참여한 

프로젝트에서는 코알라와 같은 포유동물들이 발을 물에 담그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하수구겸 터널로 만든 곳에 나무다리를 

추가하였더니 터널을 이용하는 코알라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Overpass 라 불리는 입체도로는 최소 폭 30m 가 넘는 흙으로 포장된 다리 위에 

지역 생태를 모방하여 크기가 큰 동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Griffith 대학에서는 운영중인 생태통로를 계속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더 적합한 시공방법과 적합한 식물 배치 및 조경 계획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그림2. 퀸즈랜드 주의 (좌)육교, (우)터널(배수로), (아래)입체도로 

(출처: (좌)Neumann Contractors, (중)Fauna crossing, (아래)Griffit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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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호주 주정부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부서를 설립하여 국가 

정책을 발전시키는 한편 독립적인 학술연구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에서도 각 지역에서 관찰되는 세부 사항들을 연구하고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명확한 방침과 관심은 시청에서 수행하는 

생태통로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정책수행이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행정 및 제도발전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퀸즈랜드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태통로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밀하게 평가하여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후속 조치가 반

듯이 동반되어야 한다. 소개된 논문 자료의 데이터들은 GPS/VHF 탐지기, RFID 태

그, 등의 기존 모니터링 방식과 더불어 생태통로 관찰을 위해 새로 고안된 

Animal-Borne Wireless Identification(WID) 와 데이터 기록 시스템을 통해 입체

적인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생태통로 모니터링과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

자는 생태통로 공법의 발전과 더 적합한 조경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

이며, 이는 생태통로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공사 사업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기능으로 생태통로를 발전시키는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위 사례처럼 다양한 주체들(예, 시청과 지역 대학)의 참여를 형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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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웹사이트

기관: 호주정부 환경∙에너지부처 (내용: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http://www.environment.gov.au/biodiversity/threatened

기관: 퀸즈랜드주정부 환경∙자연유산보호부처 (내용: 코알라 및 보호)

https://www.ehp.qld.gov.au/wildlife/koalas/koala-threats.html

기관: 브리즈번 시청 (내용: 브리즈번시 생태통로)

https://www.brisbane.qld.gov.au/environment-waste/natural-env

ironment/biodiversity-brisbane/wildlife-brisbane/wildlife-mov

ement-solutions

http://www.environment.gov.au/biodiversity/threa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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